
제목: 백신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위해 백신을 맞는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 글

을 써보려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코로나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무증상 환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기에 현재 위험합니다.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감염자가 되어 가족 , 지인등으로 전파되고 있습니

다. 평균 7일에서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지나 발병되고 있습니다 

감기 와도 같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감기보다 약 몇 십배는 더 감염 속도

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발열, 기침, 구토, 근육통 등의 증상들이 나타났으며 후유증으로 피로감

과 심하게는 후각과 미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확진자 48%

 시민들이 겪었다고 진술했으며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후유증이 심하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세포를 집중 공격하게 되는데 이는 폐를 심하게 손상시

키게 됩니다. 이 과정 속 정상 폐포와 폐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기 때문

에 결국 탄성을 잃고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폐는 정상 부분도 기체 교환이 힘들기 때문

에 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생존이 매우 어렵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 폐섬유화가 진행

되면 바이러스 유무와 관계 없이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죽은 사망자

들의 특징을 보면 특히나 폐와 관련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환자나 

폐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로 취급을 할 때 폐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나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 시민들이 병원에 입

원하여 치료받게 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위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의 백신이 

사용되고 있는 지금 세계적으로 완전 접종률이 42.68%로 거의 세계인의 반 이상이 백신을 받았습

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백신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백신들을 수많은 시간과 임상실

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임상실험은 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급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한 임상실험을 한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가장 효과가 좋다고 나와있

는 화이자 백신의 임상실험 과정 속 영국의 의학회지인 The BMJ (BMJ jounals) 는 화이자 임상실

험을 진행했던 전직1명과 현직2 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화이자 백신이 엄격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예방효과는 과장되었으며, 중증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은 백신" 이

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부실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대한백신학회 관계자는 "일부 규정위반

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의 예방효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규정위반이 있음에도 그 즉시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과 달리 국가는 이를 무시

한 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하였습니다. 

각국 정부의 무책임한 권유로 인해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화이자 백신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임상실험이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접종을 해야한다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언론과 국가 자체에서 위험성 보다는 효과에 집중하여 이를 보도하였고 국민들은 부실한 임상실

험을 거친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백신으로 인한 사망률입니다. 이는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가 엉터리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맞은 건강했던 사람들이 돌연 사망하

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50대 여성이 2주만에 죽고 20대 남성이 갑자기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도 국가는 이는 백신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뇌정맥동혈전증 등의 문제가 갑작이 발생하고 기저질환이 없

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말을 수용

할 수 없다. 사망률 또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접종률이 증가하는 과정과 더불어 백신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맞은 

백신이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화이자 약 95%, 모더다 약 94.1%, 아스트라 

제네카 약 70.4%의 예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 

같은 결과는 CDC 연구진이 독립기념일 연휴가 포함된 이달 3~17일 사이에 매사추세츠주 바스테

이블카운티에서 열린 각종 행사와 관련돼 코로나19에 걸린 주민 469명을 분석한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백신 접종자가 전염력이 높은 변이를 확산시켜 최근 재확산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핵심증거"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은 사람들

 중에 이른바 '돌파감염'에 걸린 사람 가운데 27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346명 중에서  5분의 4 에 이르는 수치로 상식적으로 백신의 효과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

습니다. 언론과 각 전문가들이 주장한 감염률을 낮추고 델타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이 

결과를 토대로 효과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았을 때 백신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전혀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백신

을 과도하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통제하여 사람들을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였으며 

백신으로 사망한 숫자보다 예방률만을 높게 결과를 나타내어 국민들을 속이고 부작용에 관해서는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돌파감염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근거

를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가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국민에게 강요해선 안되며 국가

가 만든 백신패스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